
  

 

[Press Release] 총 9쪽    

 

최윤희 개인젂 《Mute》 
 

 

 

○ 젂시 개요 

 

 2023년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약 한 달 갂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최윤

희 개인젂 

 도시 외곽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냈던 최윤희가 기존 작업에서 나아가 자신

의 내면의 잒상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낸 젂시 

 2021년 흰색 계열의 따뜻한 화면으로 추상 시리즈의 시작을 알렸다면, 과거 추

상 풍경화에서 보였던 색상의 톤이 연속성을 띄며 나타나 더 다채로운 색상을 

선보일 예정 



  

 

 

젂 시 제 목: 《Mute》 

참 여 작 가: 최윤희 

읷       젓: 2023년 1월 13일(금) – 2월 4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 곾 시 갂: 화–토, 11am–6pm (일, 월 휴곾)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최하림 어시스턴트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http://www.a-lounge.kr/
summerforest@a-lounge.kr


  

 

○젂시 내용 

최윢희 개읶젂 《Mute》가 2023 년 1 월 13 읷부터 2022 년 2 월 4 읷까지 에이라욲지에서 

개최된다. 《Mute》는 도시 외곽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냈던 최윢희가 기존 작업에서 나아가 

자싞의 내면의 잒상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낸 추상 작업을 보여준다. 

과거의 강핚 붓터치는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읶 색과 선, 면의 조합으로 짂화했다. 거기에 

작가는 캔버스에 물감을 손으로 문질러 작가의 싞체성을 작품에 더핚다. 작가의 내면이 육체를 

통해 색과 도상을 맊들고, 화면 앆으로 흡수되는, 읷종의 체화된 화면을 맊드는 것이다. 작가는 

내면의 감젓들을 싞체 속 싞경, 혹은 감젓의 실타래 같은 선처럼 시각적으로 묘사해 소리가 

소거된 화면으로서 재탄생시킨다. 

2021 년 흰색 계열의 따뜻핚 화면으로 추상 시리즈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번 젂시에서는 

과거 추상 풍경화에서 보였던 색상의 톤이 연속성을 띄며 나타나 더 다채로욲 색상을 찾아볼 수 

있다. 크고 작은 크기의 싞작 12 점이 젂시장을 메욳 예젓이다. 

 

 

 

 

 

 

 

 

 

 

 

 

 

 

○ 작가 소개 

 

최윤희 (B.1986) 

최윢희는 가천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핚 뒤 핚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에서 젂문사를 취

득했다. 이목화랑(2017), OCI 미술곾(2019), 학고재 디자읶 프로젝트 스페이스(2020), 프로젝트 스

페이스 사루비아(2021) 등에서 개읶젂을 가졌으며, <Thinking of Sarubia>(이화익 갤러리, 2012), <

다른 공기>(스페이스 비엠, 2014), <명암>(이목화랑, 2017), <Corners3: Cave and Garden>(킵읶터

치 서욳, 2019), <Untact>(P21, 2020), <BGA 쇼룸 파트3: 풍경>(BGA 마루, 2021), <얶덕 위의 바보

>(원앤제이 갤러리, 2022) 등 단체젂에도 활발히 참여해왔다. 현재 서욳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 

 

 



  

 

○ 젂시 서문 

 

감각에서 본질로, 깊은 내면 속 풍경 

류동현 미술비평 

몇 년 젂 최윢희 작가의 작업실을 찾은 적이 있다. 2019년 OCI미술곾 젂시 즈음이었던 것 같다. 

작가가 귀가핛 때 접했던 도시 외곽의 다양핚 풍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작업은 강렬핚 색감과 

호쾌핚 붓의 스트로크와 함께 꽤 읶상 깊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의 작업은 작가 주변의 

실재하는 풍경을 이른바 추상적으로 „호방하게‟ 풀어냈는데, 작가의 시각으로 포착핚 감각의 체험

이 화면 속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이 작업들은 읶터넷 웹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등록하듯이, 개

읶적으로 „곾심 작가‟ 리스트에 올리고 최윢희 작가의 작업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21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에서 열린 개읶젂을 찾았다. 과거의 작업들과는 다른 흐

름을 보여주어 흥미로웠는데, 올해 1월 13읷부터 2월 4읷까지 에이라욲지에서 열리는 작가의 개

읶젂은 변화된 작업 방식을 좀더 밀고 나아갂다. “요즘의 작업들은 나의 감젓 깊숙핚 곳을 향해 

서 있다. 나를 이루고 있던 오래되어 묵은 감젓들에 집중핚 시갂들이다. 시갂이 흘러 잊혀짂 감젓

의 부분들은 불현듯 어느 날 다시 떠오른다. 무겁거나 슬픈, 상처가 되었던 감젓들은 더 이상 상

처의 흔적 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맊, 싞체의 어느 곳엔가 존재해 왔다. 나는 그림을 그

리는 과젓을 통해 그 자리들을 더듬거리며 찾아본다.” 작가는 최근의 작업 노트에 이렇게 썼다. 

과거 작가의 작업이 외부 세계에 대핚 감각적 재현이라면,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작가의 내면

을 향핚다.   

사실 우리 모두 삶의 시갂에서 각읶된 기억, 감젓 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작가의 말처럼 사라짂 

것처럼 보이지맊, 우리 내면이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핚 오래된 감젓은 불현듯 싞

경을 뚫고 우리의 머릿속을 휘젒는다. 과거 작가가 묘사핚 도시 주변의 잒상이 작가로 하여금 자

싞의 내면의 잒상으로 향하게 했다. 도시와 삶, 풍경의 잒상과 내면의 잒상이 접점을 이룬 것이다. 

주제의 변화와 함께 작업 방법롞에서도 변화를 보여 준다. 과거의 강핚 붓터치는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읶 색과 선, 면의 조합으로 짂화했다. 이러핚 변화는 작가의 싞체성 강화에 기읶핚다. 작가

는 캔버스의 물감을 손으로 문지르는 과젓을 거친다. 색과 도상이 화면 앆으로 흡수되는, 읷종의 

체화된 화면이다. 작가는 화면을 손으로 문지르는 지난(至難)핚 과젓을 통해 읷종의 구도(求道) 행

위처럼, 과거의 시갂에 대핚 감젓,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소핚다.   

<소리의 입>, <조용핚 말들> 시리즈, <Silent noise> 시리즈, <Blow> 시리즈, <가욲데 줄기>, <앆

으로 당기고#2> 등 이번 젂시의 출품작들은 이렇게 싞체성의 과젓을 거친 결과물이다. 물롞 작업

의 큰 줄기가 바뀌고, 작가의 작업 방법롞이 바뀌었다고 해도, 도출되는 화면이 드라마틱하게 바

뀌지는 않는다. 아마 이 „변화/변화없음‟의 접점이 작가 최윢희를 드러내는 읷종의 젓체성이라고 

핛 게다. 사루비아에서의 젂시가 흰색 계열의 추상으로 최근 시리즈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좀더 다양핚 색이 화면을 뒤덮는다. 과거 추상 풍경화에서 보였던 색상의 톤이 

이번 작업에서 연속성을 띈다. 작가가 느꼈던 감젓의 실체라 핛 수 있는 붉은 색, 푸른 색 등 부

드럽지맊, 존재감을 드러내는 다양핚 색감은 싞체성의 과젓을 통해 더욱 묵직해짂다. 화면을 손으



  

 

로 문지르는 행위 외에 작가는 이른바 싞체 속 싞경처럼, 혹은 감젓의 실타래 같은 선과 감젓의 

레이어를 하얀 장막으로 표현핚다. 화면 옆에 숨어있는 나열된 단어 또핚 작가의 감젓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번 젂시의 제목은 „Mute‟다. „mute‟는 사젂적 의미로 “무얶의, 말없는”, “소리를 줄이다” 등의 의

미를 가지고 있다(네이버 영어사젂). 읷반적으로 우리는 TV나 음악 플레이어의 버튼에서 „mute‟를 

접하게 된다. „pause‟가 영상이나 음악 재생 자체를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 „mute‟는 재생은 이루어

지고 있지맊, 소리맊 들리지 않도록 핛 때 사용을 핚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을 볼 때, 젂시 

제목 „mute‟가 드러내는 것은 시갂이 흘러가고 삶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기억과 내면의 풍경이 

드러내는 다양핚 소리들을 잠시 꺼두고 살펴본 결과물이 아닐까(„pause‟는 결국 삶의 중단이 될 

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작업을 볼 때, 최윢희의 작업은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나아갂다. 이는 

객곾적이고 감각적읶 세계를 포착하는 모더니즘의 세계에서 주곾적이고 불분명핚 내면의 세계를 

숚갂숚갂 추적해나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로 변화함을 의미핚다. 작가의 성장, 성숙함의 결과

다. 결국 동시대는 현상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시대다. 작가는 시갂 속 기억의 세계를 통해 자싞

의 내면으로 파고듞다. 그 속의 풍경이 드러내는 세계는 젓답이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때그

때 생겨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불확실의 세계다. 작가는 이에 대해 묵묵히 자싞의 싞체성을 통

해 체화하면서 자싞의 내면을 더듬거리고 느끼고 발견핚다. „mute‟로 소거된 소리, 혹은 세계는 이

러핚 과젓을 통해 또다른 풍경으로 복귀되고 새로욲 세계로 재구성된다. 곾객들은 최윢희 작가의 

작업이 읷종의 자싞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통로가 된다. 작가의 작업을 통해 곾객들은 자싞의 내

면 세계를 객곾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젓적으로 공감을 불러 읷으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것은, 나의 읶생을 사는 것은 무엇읷까. 시갂 속에서 존재하면서 기억

하고 망각하고, 이를 해소하고 치유하는 과젓을 우리는 갈망핚다. 최윢희 작업을 통해 느끼는 읷

종의 카타르시스가 이번 젂시의 미덕이 아닐까.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면으로 들어가보자. 부드

러욲 화면의 선과 색의 풍경 속에서 읷상 속 삶의 소음을 잠시 끌 수 있을 것이다.  



  

 

○ 대표 작품 

 

 

 

 

 

 

최윤희, <Silent noise #2>, 캔버스에 유채, 181ⅹ181cm, 2022 

 

 

  



  

 

 

 

 

 

 

 

 

 

최윤희, <Silent noise #1>, 캔버스에 유채, 162.2ⅹ130.3cm, 2022 

 

  



  

 

 

 

 

 

 

 

 

 

최윤희, <가운데 줄기>, 캔버스에 유채, 45.5ⅹ45.5cm, 2022 

  



  

 

 

 

 

최윤희, <조용한 말들#1>, 캔버스에 유채, 45.5ⅹ33.4cm, 2022 

 

 

 

 

최윤희, <조용한 말들#5>, 캔버스에 유채, 45.5ⅹ33.4cm, 2022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 Courtesy of A-Lounge, Seoul 


